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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는 국적 떠난 인권 문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중국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도 건강이안 

좋고 연로해 한두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남은 20 분이돌아가시기 전 

최소한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위안부 피해자 자선기금인  

'22 인의 친구 한중자선기금회'(22 인의 친구)를 설립한 양필승(59)건국대 

중국기업연구소 명예소장·중국 칭화대 겸임교수는 13 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소장은 이달 4 일 베이징(北京)에서'22 인의 친구' 설립 기자회견을 열어 

현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회견에서는 '22 인의 친구'가 난징( 南 京 )위안부박물관과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칭화(淸華 )대 제 1 부속병원과도 위안부생존자의료 지원 협력을 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기자회견장에는 

 한·중 기업인과 대학생 뿐만 아니라 CCTV·차이나데일리·중국부녀보 

등현지 언론, 지도층인 태자당( 太 子 堂 · 혁명원로 자제그룹) 인사도 다수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위안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책임자이자 난징위안부박물관 

초대관장인 쑤즈량(蘇智良 ) 상하이사범대학 교수가 중국인 위안부의역사와 

현재 실태를 강연하기도 했다.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나선  

양필승씨(서울=연합뉴스) 양필승(59 · 오른쪽 끝) 건국대 중국기업연구소 명예소장은 

중국 현지에서 난징위안부박물관과업무협약을 맺고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22 인의 친구'를설립했다고 13 일 밝혔다. 양 소장 앞부터 시계방향으로 

쑤즈량난징위안부박물관장, '22 인의 친구' 양동하 대표, 리후이링 비서장, 차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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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의 삶을 접고 최근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던 양 소장이 돌연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를 돕겠다고 결심한 것은 올해 우리나라에서개봉한 위안부 

관련 영화 '귀향'을 본 후다. 

양 교수는 "울면서 관람하느라 아무도 팝콘을 먹지 못한 채 영화가 

끝났는데 한참동안 모두 영화관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문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회상했다. 

그는 얼마 후 쑤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내 위안부 실태를 듣게 

됐고, 그 자리에서바로 자선사업을 결심했다고 한다. 

양 교수는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기초 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비참한삶을 산다"며 "온갖 고초를 겪고 고향에돌아왔으나 지역 사회가 

당사자는 물론 자식들까지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구상 단계였던 5 월만 해도중국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22 명이어서 

이름을 '22 인의친구'로 지었는데 두 달 사이 2 명이 사망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지원을 빨리 시작해야겠다는생각에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중국 젊은 층도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잘 

모른다"면서 "이번에 한국인인 내가 자선사업을 벌이자 언론이주목하는 

바람에 젊은 사람들도 조금씩 반응을 보여 뿌듯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화장품 관련 유명 파워블로거가 자선기금에 선뜻 거액을 내놓는가 

하면, 기금 관련소식이 현지 검색 포털사이트에 연일 오르내렸다고 양 

교수는 전했다. 

그는 "중국에서 위안부 피해 문제는 종종 반일감정에 이용된다"며 "위안부 

문제는 정치·외교 문제가 아니고 국경에도영향을 받지 않는 인권·복지의 

문제"라고 소신을 밝혔다. 

양 교수는 "우선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과 의료 지원 토대를 닦은 

후 한 · 중위안부 문제 파악을 위한 한 · 중 · 일 공동연구도 

지원하고, 다큐멘터리도 찍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